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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인간 수명 연장시키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인간의 4가지 대표적 만성질환인 심부전증, 고혈

압, 당뇨, 폐쇄성 폐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혈압 및 심

전도, 혈당 모니터링 등 헬스케어 웨어러블의 등장으

로 인간 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38년 

단순 전자 보청 기능의 웨어러블로 처음 출발했지만 

지금은 주위 소음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폰 연동 스

마트 보청기로 발전했고, 단순 심장박동 관리 기능의 

웨어러블도 신경 자극에 의한 통증 완화가 가능한 헬

스케어 웨어러블로 개발되고 있어 인간 수명을 연장

시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① OvulaRing 여성 배란일 측정 웨어러블: 탐폰 타입

의 여성 질 온도 측정 기구로 임신을 위한 최적의 배

란일 체크. 2016년 FDA 승인 예정. 276달러.

② healthPatch MD 스마트 가슴 패치: 심박수, 호흡

수, 체온 및 체위 측정이 가능한 가슴 패치형 웨어러

블 디바이스. 미국, 유럽, 일본 시판 중.

COlUMn

<그림 1> OvulaRing 
여성 배란일 측정 
웨어러블

헬스케어 웨어러블 수명 100세 시대를 연다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인 헬스케어 웨어러블의 기능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고 있다. 

제1세대 구글글라스와 애플워치 이후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워치로 

암세포를 손목밴드에서 파괴시킬 수 있는 기술이 특허를 받아 실용화의 길을 걷고 있고, 인간 

수명이 500세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측정되는 

모든 개인 생체정보는 빅테이터로 연결되고, 건강관리와 예방치료에 활용하면 수명 100세 시대는 

조만간 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③ FreeStyle libre Flash 지속형 혈당 모니터링 웨

어러블: 당뇨 환자의 반복적인 혈당 체크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형 혈당 모니터링 웨어러블.

④ MiniMed 인공 췌장 역할 인슐린 공급기: 인슐린을 분

비하는 실제 췌장처럼 체내 혈당을 모니터링하여 자동

으로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체내 분비. FDA 승인 완료.

⑤ Onetouch Ping 인슐린 펌프 원격조종 웨어러블: 

인슐린 의존성 당뇨 환자의 혈당 측정 및 인슐린 펌프 

원격조종을 통한 혈당 관리.

⑥ Zio Xt Patch 심전도 측정 패치: 2주 연속 심전도 

측정을 할 수 있어 심장활동 이상 징후 체크 가능. 방

수 패치.

⑦ Quell 통증 완화 밴드: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완화 하는 기

기로, 사용자의 활동 강도를 

측정한 후 통증을 줄이기 

위해 자극 강도를 조절. 

FDA 승인 완료.

박익민 
[부산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융합의학기술원장]

<그림 2> FreeStyle Libre 
Flash 지속형 혈당 
모니터링

<그림 3> Quell 통증 완화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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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G5 Mobile 모바일 연속 혈당 모니터링 시스템: 최

초의 모바일 연속 혈당측정 시스템, 2세 이상 어린이 

당뇨 환자도 사용 가능. FDA 승인.

⑨ WristOx2 혈중 산소 농도 측정 웨어러블: 천식, 울

혈성 심부전,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위한 심박수 

및 혈중 산소 레벨 모니터링이 가능한 손목밴드형 웨

어러블. 

⑩ Smart hearing aids 주위 소음 제어 보청기: 스마

트폰과 와이어리스로 연동해 사람 음성 외 주위 소음

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청기. 2000달러 전후.

2016 CeS에서 빛난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술 
 2016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가전박람

회(CES)의 헬스케어 웨어러블 개발 동향을 살펴보

면, 2015년까지 운동량과 칼로리 소모량을 주로 측정

하는 피트니스 트래커 기능 중심의 웨어러블에서 진

일보해 혈압, 심전도 및 혈당 모니터링, 스마트 보청, 

뉴로 비전, 자외선 통증 완화 등의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헬스케어 웨어러블이 선보였다. 또한 바이오 

센서를 부착한 스마트셔츠 등 운동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된 웨어러블도 선보였다.

① Omron 손목밴드: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심박수, 

실시간 혈압 모니터링 손목밴드, 만보기 기능, 칼로

리 소모량, 숙면도 측정 가능. 2016년 하반기 출시 예

정, 100~200달러.

② ReSound linX2 아이폰 연동 보청기: 아이폰, 애

플 워치 연계 보청기. 블루투스 기능으로 소리 크기, 

진동, 고저음 조절 가능. 실외 혹은 식당 내 보청기 조

절 가능. 현재 시판 중.

<그림 4> ReSound  
폰 연동 보청기

③ Righteye 뉴로 비전 기능 구글 안경: 구글글라스

에 2015년 10월 뉴로 비전 기능을 추가해 6개월 내 두

부 손상 여부 판별 가능, 안과 전문의를 위한 웨어러

블 디바이스.

④ GymWatch 피트니스 웨어러블: 피트니스 운동 중 

팔과 다리밴드로 운동량과 강도를 측정하여 실시간 

피드백함. 99~189달러.

⑤ hexoskin 바이오 셔츠: 

셔츠 속의 섬유 센서로 심박

수, 호흡수, 칼로리 소모량, 숙

면도 등을 측정. 2016년 하반

기 출시 예정. 299달러. 

⑥ ihealth 가슴 부착 패치: 가슴 흉골 부위에 부착하

는 3극 패치로 혈압, 혈당, 72시간 심전도 모니터링 

및 심장 이상 징후 시 긴급 버튼 사용 가능. 올해 말 시

판 예정.

⑦ Veta Smart epiPen 약물 케이스: 응급상황에 사

용되는 약물 에피네프린 케이스의 위치를 연동된 폰

을 통해 환자, 가족, 간병인에게 알림. 약물 보관 환경 

등도 모니터링함.

⑧ Zhor Digit Sole 스마트 신발: 발을 따뜻하게 하거

나 걸음수,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할 수 있는 미래형 

스마트 신발. 와이어리스로 충전 가능. 450달러.

⑨ lumiWave 적외선 통

증완화기: 만성통증 환자

를 위한 적외선 치료기. 1회 

20~30분 치료로 통증의 

자연치유를 유도하며 환

자에 따라 온도 조절 가능. 

4LED 모델 299달러.

⑩ thermo 스마트 체온 측정기: 위딩스사의 스마트 

온도계로, 16개 센서와 핫스폿(Hotspot) 센서로 정확

한 체온을 측정해 데이터베이스화. 2016년 상반기 출

시 예정. 100달러. 

<그림 5> Hexoskin 바이오 셔츠 

나의 습관과 의식을 건드리지 

않고 외부와 소통하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멋스러움을 

더해주는 스마트 기기

웨어러블의 
정의

<그림 6> LumiWave 
적외선 통증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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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COlUMn

진화하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능 
 헬스케어 웨어러블의 기능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

다. 스마트워치 연동으로 진동에 의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땀샘의 교감신경계 신호로 스트레스 상태를 분

석할 수도 있다. 자세와 호흡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벨트, 대기 중의 오염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공기 오염 측정 웨어러블 그리고 손목밴드에

서 암세포를 퇴치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까지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❶ 스마트워치 진동으로 소리를 듣는다 : 청각은 소

리로 전달되는 기도 청각과 뼈 진동으로 전달되는 골

도 청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골도 청각을 이용한 스

마트워치가 곧 탄생한다. 스마트워치에 특수 센서를 

부착해 진동을 발생시키고, 손끝을 귀에 갖다 대면 외

부 소음을 차단한 채 통화가 가능하다.

❷ 사람의 감정을 분석하는 웨어러블 : ‘필(Feel)’은 착

용한 사람의 스트레스 등 감정 상태 측정을 위해 피부

의 전기신호를 판단하는 ‘GSR(Galvanic Skin 

Response)’ 센서를 이용한다. GSR는 손목의 땀샘에 

분포하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때 나오는 미세한 

전기신호 변화를 측정한다. 

❸ 신체 자세 교정 웨어러블 : 목 자세 교정에 초점을 

맞춘 세계 첫 디바이스. 의자나 바닥에 앉은 자세를 

측정해 교정할 수 있는 ‘스마트 방석’, 걸음걸이를 체

크하는 스마트밴드, 허리 자세 교정 제품 등이다. 지

난해에는 자세와 호흡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벨트도 등장했다. 

❹ 휴대용 공기 오염 측정 웨어러블 : 스마트 공기 모

니터링 기기 시엘퍼(CielPur)는 갖고 다닐 수 있을 정

도로 소형이며 미세입자,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산화

탄소, 온도, 습도 등 주변 공기의 질 및 대응 조치를 알

려준다. 169달러. 

 <그림 8> 웨어러블 세계 시장 추이 

❺ 구글 손목밴드로 암세포 제거 특허 출원 : 미세한 

산화철 나노입자가 들어 있는 알약을 먹으면 산화철 

나노입자는 혈류를 타고 전신을 돌면서 암세포에 달

라붙는다. 이 나노입자는 손목밴드에서 자기장을 형

성하면 암세포를 끌고 밴드로 모이게 된다. 파킨슨병

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제거가 가능하고 암세포를 변

형시키거나 파괴해 암의 전이도 막을 수 있다.

폭발적 성장의 헬스케어 웨어러블 시장 전망
 미국에서 2015년 웨어러블 디바이스 판매는 1억

3400만 대로 2014년 7200만 대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늘었다고 한다. 전체 판매량의 52%를 점유한 애플 워

치 덕택으로 평균 판매가격도 96달러에서 109달러로 

상승했다. 아직은 피트니스 트래커가 스마트워치보

다 약간 우세하지만, 2016년부터 2세대 웨어러블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2017년께에는 스마트워치의 

판매량이 3억 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스마트워치의 판매 경쟁은 삼성 기어S2, iOS 애플워

치를 중심으로 태그, 소니, 페블, 화웨이, LG 워치 등

이 치열하게 경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간 웨어

러블 디바이스는 연평균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

며, 2024년에는 매출이 94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

망된다. 

<그림 7> 손목밴드에서 암세포 퇴치 

IFA(독일), MWC(스페인)와 

함께 세계 3대 IT전자쇼로 

불리는 CES는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 개최됐으나 

1995년부터 라스베이거스로 

무대를 옮겼다. 1980년대 

PC·소프트웨어 중심에서 

1990년대 이후 가전 중심으로 

바뀌었고, 2010년 이후엔 

자동차·웨어러블 등이 

결합했다. 매년 초 세계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수천 

명이 라스베이거스에 

모이는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열리는 전자쇼 

CES에서 신기술 트렌드를 

보고 느끼기 위해서다.

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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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스마트워치의 판매 경쟁은 삼성 기어S2, iOS 애플워치를 중심으로 태그, 

소니, 페블, 화웨이, lG 워치 등이 치열하게 경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간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연평균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매출이 

94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원양 선원 및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원격진료 웨어러블
 부산대학교병원은 해수부, 복지부, 미래부의 지원

을 받아 의료 사각지대인 공해상의 원양 선원들을 

위한 원격 건강 모니터링 사업을 세계 최초로 수행 

중이다. 의료인 없이 장기간 출항하는 원양 선원에 

대해 위성통신을 활용해 원격진료를 하고 있는데 

KT의 YoDoc 휴대용 소변분석 웨어러블로 당뇨 등 

선원들의 질환을 관리해주고 있다. 향후 원격진료사

업은 국제해사기구의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어 글로

벌 표준화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융합의학

기술원에서는 치매 환자와 홀몸노인 등을 위한 u 안

심알리미, 스마트의자 및 방석 등의 웨어러블 실증 

솔루션을 KT와 공동 연구하고 있어 향후 확대 적용

이 기대되고 있다.

PhR 빅테이터에 의한 예방치료 시대가   

곧 열린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시작된 스마트 헬

스케어 시대는 개인 생체정보(PHR : Personal Health 

Record)의 빅데이터화와 함께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

점을 두는 헬스 3.0 시대를 목표로 항해 중이다. 초소

형 바이오 센서 개발, 빅데이터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 의한 정보 보호 강화, 의료기관과의 웨어러블 디바

이스 실증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순항하고 있다. 웨어

러블 기기의 패션디자인 향상, 플렉시블한 긴 수명의 

배터리 개발, 신소재 및 3D 프린팅 등 융합기술의 발

전과 함께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폭발적인 

성장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림 11> 치매 환자용 u 안심알리미

<그림 12> 홀몸노인용 스마트 방석

<그림 10> 휴대용 
소변분석기 KT YoDoc

<그림 9> 2016년 베스트 
스마트워치 



징검다리 프로젝트 

재난 및 산업현장용 
모듈형 웨어러블 플랫폼 
기술 개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따르면 5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 중 

95.3%가 영세하고, 88%가 연구개발(R&D) 전문인력이 

없으며, 관련된 단순 제조·시공 등의 수동적 역할로 규모가 

작다. 따라서 시장선도·기술혁신형 기업 부족으로 

본 연구(재난 및 산업현장용 모듈형 웨어러블 플랫폼 

기술 개발)와 같은 첨단 웨어러블 기술이 도입된 

장비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5년 소방산업 조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March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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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재난현장에서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소방 여건의 경우 화재와 유독가스, 붕괴 등 지속적으

로 변화하는 주변 화재 환경의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대원들 스스로의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IoT 기술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등을 이용해 재해환경에 따라 소방장비

의 기능을 쉽게 교환, 조립할 수 있는 맞춤형 플랫폼 기

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재난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는 동시에 

수리·교환·생산이 용이한 장점을 갖는다.

<그림 1> 재난 및 산업현장용 모듈형 웨어러블 플랫폼 시제품 개념도 
출처 : 전자부품연구원, IoT 플랫폼연구센터, 2015.10

국내 소방·방재 시장은 2013년 

기준으로 약 1조 원 규모이며, 

소방장비 제조(4.5천억 원) 그

리고 방제 분야의 건설장비(1.2

조 원), 소방 및 방재장비와 관

련된 제조 분야는 약 1.7조 원 

규모다. ‘안전산업 활성화 방

안 2015’에 따르면 해외 안전

산업 시장 규모는 2530억 달

러(2013년)이고, 국내 안전 시

장 규모는 12.9조 원(2014년)

으로 산업 개인안전장비 분야

는 연간 1.5천억 원 내외로 추

측된다.

시장 규모

첨단 웨어러블 기술 도입된 장비 개발 시급

소방공무원의 순직 및 공상자는 2008~2012년 연

평균 342.8명 발생했으며, 제도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갖춰진 2013년부터는 연평균 280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난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화재

진압(24.6%)과 구급(22.2%), 구조(9.7%)가 전체 사상

자의 56.3%로 다수를 차지하며, 일본, 미국에 비해 1만 

명당 순직률이 2.12명으로 미국의 2배, 일본의 5배 정

분야

시장 규모·현황

규모 
(조 원)

특징

소방 12
-  소방공사(6.7조 원) 및 
   소방제조(2.6조 원)가  76.6% 점유

방재 14
-  정부 발주 다수, 50명 미만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95.3%)

사업장 3 - 안전제품 제조, 안전교육, 컨설팅 등

시설물 3.1

-  시설유지·보수 시장 3조 원(2012년), 
   업체 수 4500여 개
-   점검·진단 시장은 약 1천억 원,             
    최근 업체 수 급증으로 기업 채산성 악화

보안 3.5

-  CCTV 등 물리보안 1.2조 원(연평균 13%  
 상승, 3대 기업(에스원, ADT, KT텔레캅)  
 점유율 85%)

-  인증 등 정보보안 2.3조 원
   (연평균 11% 상승)
-  SW 안전 분야(컨설팅, 시험·인증 등)  
 4천억 원

국가
기술 수준 및 격차

구분 수준(%) 격차(년)

한국 추격그룹 68.9 6.4

중국 추격그룹 65.2 7.2

일본 선도그룹 93.5 2.2

미국 최고수준 100.0 0.0

EU 선도그룹 94.5 1.8

<표 1> 소방·구조장비 기술수준평가보고서 
출처 : 2012년 기술수준평가보고서, KISTEP

도 높았으며, 이러한 순직에는 소방장비의 노후화 및 

안전장비 부족 그리고 소방장비 선진화 부재의 문제

점이 있다. 

재난 및 산업
현장의 예
[소방환경]

소방 통합 플랫폼

무선통신, 네트워크 구성정보처리

외부센서
(압력, 가스, 온도)

내부센서
(심박, 체온, 호흡, 자세)

고기능성 하우징 및 장비연동

블록형 다양한 
플랫폼 모듈 및 하우징

레고블록형 플랫폼 모듈

국산 CPU Core

디스플레이(LED 기반)

배터리

소방관 위치추적

자가구성 네트워크 중계기 시스템 소방현장관리
시스템

블록형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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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소방용 결합 가능한 레고블록형 플랫폼 모듈기술 개발 

안전기반 주력산업과 융합 통한   

신시장 고부가가치 창출
반도체, 소방 전문기구, 소방의류, IoT 디바이스 기

업, 연구소, 학교로 구성된 본 연구그룹은 소방현장

의 요구사항을 피드백받아 블록형 웨어러블 SOC 기

반 플랫폼, 고기능성 하우징이 들어간 블록형 플랫

폼 모듈, 블록 모듈을 통합하는 웨어러블 플랫폼, 웹

기반 통합 플랫폼 등을 개발한다. 기관별 이기종 요

소기술을 결합해 ‘신시장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문기업의 참여로 해당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제공

한다. 또한 제품 상용화를 위한 현장 실험으로 제품

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참여기업 간 공유로 플랫폼 

요소들의 신뢰성, 확장성과 편리성을 확보해 소방공

무원들의 현장사고 감소 및 인명구조의 안전성과 효

율성에 목적을 둔다.

주요 연구내용은 국산 CPU 코어기반에 반도체를 

설계하고 저전력 기술과 다중복합센서와 관련된 기

술을 개발 적용하며,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SW환경을 개발한다. 개발된 SW와 레고블록형 SOC

를 이용해 레고형 모듈 관련 기술과 레고블록형 연동 

플랫폼 기술을 개발한다. 이렇게 개발된 모듈, 무선블

록과 연동해 원거리에서도 사용 가능토록 하고, 강건

한 무선통신기술 개발을 통해 소방환경에서 사용 가

능성을 검토·평가한다. 

이후 소방의복 및 잔구류와의 연동을 위해 기구적

으로 설계, 소방환경에 대한 통합 플랫폼을 현장에서 

시범운영해 소방현장의 피드백을 통한 사업화 모델

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까지 산업과 소방안

전장비의 발전이 양적 팽창 중심의 발전에서 질적 향

상을 제공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 크게

는 안전 기반의 주력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

출이 가능하다.

해외 시장 및 개발 현황
모토로라 솔루션은 2012년부터 웨어러블 센서 플랫

폼을 소방의류 안쪽 내의에 부착, 소방관의 신체정보

<그림 2> 재난 및 산업현장용 모듈형 웨어러블 플랫폼 내용

레고블록형 플랫폼 모듈 기술 개발

웹 기반 통합 플랫폼 기술

고신뢰성 무선전송기술

웨어러블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초경량 O/S 최적화 기술 개발

웨어러블 플랫폼용 SOC 개발

고기능성 하우징 기술 개발

소방환경
시범사업 운영

레고블록형 모듈 기반 SW 연구

플랫폼용 서비스 분석

플랫폼 모듈·배터리 개발 모듈 간 테스트

모듈 
인터페이스라이브러리 

개발
레고블록형 
SDK 개발

PnP 드라이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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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토로라의 
WASP(Wearable Advanced Sensor Platform)

<그림 6> 미래의 C-Thru 진입용 소방 헬멧 및 도구 <그림 5> 구글글라스를 이용한 소방현장 앱

와 고도정보를 제공하는 WASP(Wearable Advanced 

Sensor Platform)를 개발하고 2014년부터 미국 3곳의 

소방학교에서 학생들의 소방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구글글라스를 이용해 소방현장에서 건물정

보, 현장대원 정보 및 현장상황 제공과 녹화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CDMA·LTE를 이용해 원격지에 정보

를 제공하는 응용 앱을 개발하고, 현재는 화재현장의 

소화전과 긴급메시지 기능까지 포함하는 소방관제

용 앱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현재 200여 개의 구글

글라스를 소방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스웨덴의 산업디자이너 Omer Haciomeroglu

는 2010년 미래의 소방 진입용 개인보호잔구류에 기

구와 요구사항을 디자인해 공개한 바 있지만 현재 미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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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자동차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
전자부품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키 기능

을 포함하는 밴드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핵심기술 

개발’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신산업과 자동차 주력산

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징검

다리 프로젝트이다. 기존의 스마트키는 운전자가 별

도로 휴대해야 하며, 분실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다. 

반면 운전자 몸에 착용이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는 휴대의 편리성이 높고 분실의 위험이 낮다. 이에 

따라 본 프로젝트를 통해 운전자가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밴드와 첨단 자동차 스마트키 기능을 융합한 

새로운 제품을 처음으로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하

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즉, 운전자들이 편하게 착

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밴드에 자동차 스마트키 기능

을 내장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제품 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 

teCh StaGe

전자부품연구원이 수행하는 징검다리 프로젝트

스마트키 기능을 포함하는 
밴드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핵심기술 개발
전자부품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징검다리 프로젝트인 ‘스마트키 기능을 포함하는 밴드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운전자들이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밴드에 자동차 스마트키 기능을 

내장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제품 개발이다. 나아가 이러한 기술을 플랫폼화해 운전자와 자동차 간 다양한 정보 

교환과 UI 기능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동차 서비스 적용을 위한 웨어러블 밴드 개발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웨어러블 제품과 달리 자동차 서

비스와 연동할 수 있는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프로젝트에서는 제품의 기능뿐만 아니

라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수행하

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마트키 모듈이 적용된 웨어러블 밴

드 개발 구성은 운전자 착용형 웨어러블 밴드와 소형 

스마트키 모듈 그리고 데이터통신을 위한 차량용 차

세대 네트워크(CAN FD) 기술 개발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자 착용형 웨어러블 밴드 개발을 위해 저전력 웨

어러블 하드웨어 및 소형 스마트키 모듈 기술, 경량 

운영체제 기술 그리고 운전자 생체정보 처리 기술 개

발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키 모듈이 적용된 웨

어러블 밴드와 연동하기 위해 CAN FD 칩셋 설계 기

술 및 운전자 상태 및 인터랙션 처리 기술 개발을 수

행하고 있다.  

■웨어러블 스마트키

■운전자 정보수집 및 알림

■제스처기반 네비게이션 제어

운전자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차세대 차량용
네트워크 IP

CAN FD
수신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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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환 및 UI 기능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웨어러블 밴드 제품에 스마트키를 넣기 위해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키 모듈을 설계 단계부

터 새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융합 기술 개발과 함께 

기존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매우 중요하다. 스마트키 

제품은 매우 짧은 거리의 차이도 인식해야 하기 때문

에 안테나 기술과 데이터 튜닝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안테나의 디자인, 제품 보드의 설계부터 웨어러블 밴

드의 보드로부터 받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웨어러블 밴드 역시 다른 IT 제품과 달리 착용

감과 제품의 크기, 디자인 등이 중요하므로 때문에 제

한된 크기, 디자인 범위 내에서 기능 구현을 위한 설

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이렇듯 융합 기

술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자동차용 웨어러블 밴

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융합뿐만 아니라 제

품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검토가 고려돼야 하고, 그에 

따른 제품의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등 융합 기술 개

발과 시장 의견에 따른 개선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야 한다. 이에 따라 본 프로젝트는 3년의 사업 기간 동

전자부품연구원은 중소·중견

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연

구기관으로, 기술지원시스템

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 IT 융

합, 실감UX(User Experience), 

그린에너지 등 IT를 선도하고 

있다.

전자부품
연구원 안 매년 시제품을 개발해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요

구사항을 수렴하고, 다시 기술 개발에 적용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 웨어러블 제품과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2차 연도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는 전자부품연

구원의 한 관계자는 “1차 연도에 확보된 기술을 통해 

시제품의 아쉬운 점, 제품이 적용하게 될 기능 및 서

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도출했다. 2차 연도에

는 1차 시제품의 기능 구현 및 디자인 보완을 통해 소

비자의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

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마지막 3차 연도에서는 사업

화 적용을 위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기능 검증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수행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더불어 “본 프로젝트의 사업화를 위해 

자동차산업 전문기업과 IT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제품의 개발 이후 빠른 사업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

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스마트키를 대체하는 제품 형

태의 사업화 방향과 모듈 부품의 적용 등 2차 파생품

의 사업화를 모두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요 

기업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제

품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맞는 소형 스마트키 모듈은 밴드나 시계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적용이 

가능해 별도의 사업화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다. 따라서 차세대 차량용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통

해 점점 늘어나는 차량 내 데이터를 처리하고 운전

자와 자동차 간 인터랙션을 다양하게 만드는 방향으

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기술을 플랫폼화해 

운전자와 자동차 간 다양한 정보 교환과 UI 기능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차 연도
자동차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설계 
및 고신뢰성 차세대 네트워크 설계

3차 연도
자동차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업화 모델 개발 및 응용 서비스 
개발 플랫폼 개발

다기능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능 구현

단순기능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능 구현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스마트키 설계

CAN FD 기능 설계

2차 연도
자동차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최적화 및 고신뢰성 차세대 

네트워크 ECU 개발

결
과
물

 스마트키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제품

스마트키 기능 웨어러블 디바이스
  2차 시제품

스마트키 기능 웨어러블 디바이스
  상용품

CAN FD 분석서 CAN FD 트랜시버 IP 
응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및 

  응용 서비스 모델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스마트키 설계
사용자 인터랙션 및 AVN 통합 

플랫폼 
CAN FD 트랜시버 내장 AVN ECU 

<그림 1> 연차별 기술 개발 내용

단순기능 웨어러블 
디바이스 최적화

스마트키 무선성능 
최적화

양방향 사용자 
인터랙션 기능 구현

CAN FD 연동 ECU 
설계

다기능 웨어러블 
디바이스 최적화

CAN FD IP 설계

자동차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2차 시제품 
개발

자동차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상용화

웨어러블 
디바이스 
성능 검증

스마트키
기능 검증

CAN FD
성능 검증

수요기업
요구사항

컨소시엄
보유기술

1차 시제품 
검증

자동차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1차 시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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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 

획득 및 전송’
‘재난 및 산업현장용 모듈형 웨어러블 플랫폼 기술 

개발’ 프로젝트는 재난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사

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산 코어 기반의 모듈형 플랫

폼과 자유롭게 연결 가능한 다수의 센서, 통신, 카메

라 등의 모듈, 연동 PnP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이

를 통해 고부가가치 형태의 웨어러블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더불어 고온고습 

등 재난 및 소방현장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

용 가능한 고기능성 하우징 기술과 통신기

술을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웨어러블 블록

형 플랫폼을 소방환경에 대한 통합 시범사

업에 적용해 검증함으로써 개발 요소의 신

뢰성, 확장성,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즉, 재난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획득하고 전송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이다. 기술을 구성하는 큰 축은 센서 모듈(온도, 

습도, 유독가스 누출 등의 정보 획득)과 획득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통신 모듈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화재현장에 적용될 경우 현

장 상황(온도, 습도, 유독가스 누출 유무) 등을 소

방본부로 전송해 상황에 맞는 현장 지휘가 가능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현장 대원들의 안

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현장의 경우에는 중공업단지나 대규

모 조선소 같은 곳에서 장비나 현장의 상태를 모니터

링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자람테크놀로지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사업 초기지만 프로젝트에 참

여하는 기관이 많아서(중소기업 4곳, 학교 2곳, 연구

소 1곳) 각 참여기관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과 원활한 기술 교류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월 1회 정기적인 기술 

교류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각 참여기관에서 회의

를 진행해 참여기관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현장 적용 시 또 다른 큰 시장 형성
트랙티카의 산업용 웨어러블 시장 분석에 따르면 

2013년 1400만 달러 규모에서 2020년 63억 달러로 

연평균(CAGR) 140% 성장할 것으로 예상(트랙티카, 

‘Wearable Devices for Enterprise and Industrial 

Markets’, 2015)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람테크놀로지가 진행하는 ‘재난 및 

산업현장용 모듈형 웨어러블 플랫폼 기술 개발’은 재

난현장에서 우리 현장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

조활동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지만, 개발

되는 웨어러블 모듈이 산업현장에 적용될 경우 또 다

자람테크놀로지가 진행하는 징검다리 프로젝트

재난 및 산업현장용 모듈형 웨어러블 플랫폼 
기술 개발
자람테크놀로지가 진행하는 징검다리 프로젝트인 ‘재난 및 산업현장용 모듈형 웨어러블 플랫폼 기술 개발’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재난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획득하고 전송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다. 이를 통해 

개발된 웨어러블 모듈이 산업현장에 적용될 경우 또 다른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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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설립된 자람테크놀

로지는 DSP(Digital Signal 

Processor) 및 MCU 설계 원천기

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한 

개 이상의 CPU가 SOC 칩에 내

장되는 Processor Embedded 

SOC 설계 및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500만불,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2015년에는 정보통신·방송 

R&D 우수성과 표창에서 미래창

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자람 
테크놀로지

른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난 및 산업현장용 모듈형 웨어러블 플랫폼 기술 개

발’의 연차별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1년 차에는 핵심 

요소 기술이 집약된 SOC 칩을 개발하고, 2년 차에는 

개발된 반도체 칩을 활용한 모듈을 개발한다. 또 3년 

차에는 재난 및 산업현장에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발되는 핵심기술 내용을 요약하면 국

산 CPU 코어를 활용한 웨어러블 플랫폼 SOC 및 통

합처리 모듈 개발을 비롯해 SOC를 위한 저전력 요소

기술 및 다중복합센서 데이터 검출을 위한 IP 개발, 

웨어러블 플랫폼용 PnP 기술 및 앱을 위한 SDK 개발

이다. 또한 레고블록형 유무선 통신 모듈 및 I/O 모듈 

기술 개발, 협업 통신 기반 무선 네트워크 및 통신의 

신뢰성 확보 기술 개발, 레고블록형 센서 모듈 및 배

터리 모듈 기술 개발이다. 더불어 재난 및 산업현장을 

위한 웨어러블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을 비롯해 모듈 

및 통합 플랫폼을 위한 고기능성 하우징 기술 개발, 

통합 플랫폼과 연동한 재난 및 소방용 웨어러블 웹·

앱 플랫폼 개발이다. 이외에도 레고블록형 모듈 및 통

합 플랫폼의 재난 및 소방현장에 적합성 평가를 비롯

해 소방환경에 대한 통합 플랫폼 시범사업을 운영하

고, 소방현장 외 사업현장 적용을 위한 사업화 모델 

개발 등이다.

IoT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사용될 SOC 개발과 기

가 인터넷 장비에 사용될 통신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

고 있는 자람테크놀로지의 한 관계자는 “기능집약형 

SOC 설계에 필수적인 요소기술인 DSP와 MCU에 대

한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통신 및 웨어러블 분야에서 

최적화된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림 1> 산업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시장 규모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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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상



만성신부전 환자 빈혈 치료의 희망을 열다  
㈜종근당 

신기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R&D에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기술 부문은 최근 최종 평가를 받은 R&D 과제 

중에서 혁신성이 높은 기술 또는 해당 기간 중 성과물이 탁월한 

기술을 선정한다. ㈜종근당이 ‘2세대 EPO(다베포에틴-알파)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술’ 연구를 통해 빈혈치료제로 사용되는 

EPO의 개량형인 2세대 EPO의 바이오시밀러 제품 제조기술을 

확보해 영예의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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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만성신부전 환자
빈혈 치료의 희망을 열다
2세대 지속형 ePO 제조기술 개발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세계 각국 기업들의 노력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경쟁 속에서 창립 이래 70년간 오직 제약 분야라는 한길만 

걸어온 ㈜종근당은 1972년 제약업계 최초로 중앙연구소를 

설립해 제약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이뤄낸 값진 결과물 

가운데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 치료에 사용되는 2세대 ePO 

다베포에틴-알파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업으로의 성장과 함께 국내 

바이오의약품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재 조범진 사진 서범세 

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부문

㈜종근당 고여욱 바이오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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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지속형 ePO 제조기술 국산화 성공 
‘질병 없는 인류 사회의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진

행된 종근당의 이번 기술 개발 성공은 그동안 묵묵히 

한길만을 걸어온 종근당의 저력과 바이오의약품산

업이 갖는 불확실성에 대한 최대 리스크를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해온 이장한 회장의 혜

안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기에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과 신뢰까지 더해

지면서 기술 개발을 향해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종근당은 합성의약품을 주로 개발해 왔던 것에

서 바이오의약품 제조사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지

난해 국내에선 처음 2세대 EPO 바이오시밀러를 개

발하는 등 실력과 업적을 쌓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번 기술 개발을 주도한 고여욱 바이

오연구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만성신부전 환자는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자의 빈혈 치료에 사용되는 

EPO 역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당 3회 피

하 또는 정맥주사로 투약해야 하는 1세대 EPO(에리

스로포이에틴)에 비해 혈중 반감기가 증가해 주 1회 

또는 2주 1회 주사로도 동일한 약효를 발휘하는 2세

대 EPO 시장의 확장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면

서 “하지만 1세대 EPO의 경우 오리지널 제품 외에도 

국내 몇몇 제약기업이 개발해 시판 중인 반면 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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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ythropoietin. 신장에서 생산

되는 호르몬으로 적혈구 생성

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며 만성

신부전 환자의 빈혈 치료에 

사용된다.

에리스로
포이에틴

지속형 EPO는 해외 오리지널 제품이 국내에 독점 공

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오리지널 제품을 대체

할 수 있는 2세대 지속형 EPO 제조기술 개발에 성공

한 것은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이고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전 세계 2세대 EPO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체 기술력 통해 높은 기술장벽 뛰어넘어   
그렇다면 그동안 2세대 지속형 EPO 다베포에틴-

알파의 해외 오리지널 제품이 국내에 독점 공급된 원

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세대 EPO는 구조가 매우 복잡한 당단백질로 1세

대 EPO보다 2개의 당사슬이 추가된 구조이다. 당사

슬의 추가는 EPO의 혈중 반감기를 증가시켜 주는 핵

심적인 기법으로, 추가된 당사슬에 의해 1세대 EPO

보다 약 3배의 긴 혈중 반감기를 나타내는 특성을 갖

고 있다. 이러한 당사슬의 추가로 인해 2세대 EPO는 

혈중 반감기가 증가하지만 수십 가지 다양한 구조의 

이성질체 형태로 생산된다. 

이에 따라 2세대 EPO 다베포에틴-알파와 동등한 

품질로 제조하기 위한 첫 번째 핵심기술로는 수십 가

지 다양한 이성질체에서 혈중 반감기와 약효가 적합

한 몇 개의 이성질체만을 분리·정제해내는 기술이 

사   업   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기술개발)

연구과제명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다베포에틴-알파 바이오시밀러 개발

제   품   명 종근당 다베포에틴-알파 바이오시밀러(프리필드주사제)

개 발 기 간 2013. 6 ~ 2015. 4 (23개월)

총 사 업 비 2,400백만 원

개 발 기 관 ㈜종근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8

             효종연구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15-20

             02-2194-0300(본사), 031-340-1200(효종연구소)

             www.ckdpharm.com 

참여연구진  고여욱, 구태영, 손지연, 김국희, 이승희, 김수연, 성진현, 주혜경, 

박미라, 김하나, 김정은, 박정옥, 하태욱, 송진명, 최재혁, 유동식, 

김미연, 김화인, 김세미, 황인창, 전정희, 홍혜진, 김혜진, 채윤지, 

서현진, 양대혁, 오현경, 김지선, 이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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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두 번째로는 다베포에틴-알파 고유의 당

사슬 구조와 최대한 같은 당 구조를 갖도록 제조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술 탓에 그동안 해외 오

리지널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종근당이 단백질 순수분리정제기술을 독자적

으로 개발하고, 당단백질의 당 구조를 조절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 적합한 효능을 갖는 2세대 EPO 제조기

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

는 것이다. 여기에 이렇게 제조한 2세대 EPO의 구조, 

물리화학적 특성, 면역학적 특성, 순도, 약효 등을 평

가하기 위한 분석기술 및 전임상, 임상 평가기법도 고

유의 기술력으로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들인 많은 노

력과 시간이 값진 열매를 맺는 쾌거를 이루었다. 

해외시장 진출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대 추진  
지난 7년간 기술 개발 및 연구 인프라 투자로 2세대 

지속형 EPO의 고생산 배양기술과 고순도 분리 정제 

기술을 확보한 종근당은 바이오 GMP 공장을 신축해 

상용 생산 규모의 제조 인프라를 확보했다. 또 현재 2

세대 지속형 EPO 제품 개발에 있어 가장 앞선 임상3

상 단계에 있어 향후 시장 선점에 따른 매출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근당의 2세대 지속형 EPO는 국내 임

상3상 완료 후 오리지널 제품의 대체품으로 2018년

쯤 국내 최초 생산을 통해 약 200억 원의 시장을 형성

하고 있는 국내 2세대 EPO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

상되며, 일본의 경우에는 연간 6000억 원의 매우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종근당이 2015년 12월 일본 후

지제약공업과 체결한 제휴 계약에 따라 향후 대일 수

출을 통한 수익도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유럽 등 선

진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 검토 및 준비작업도 활발

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 고여욱 바이오연구소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근당의 2세대 지속형 EPO는 

이미 전임상과 임상1상을 통해 체내 동태 및 효능의 

동등성을 확인했으며, 품목허가를 위한 마지막 단계

로 국내에서 임상3상을 진행 중이다. 이는 가장 앞선 

개발 단계로 평가되고 있으며, 임상3상 완료 후 국내

는 물론 일본, 유럽 등 선진 시장 및 제3세계 진출을 

위한 해외 임상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자사의 2세

대 지속형 EPO를 글로벌 바이오 품목으로 성장시키

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여욱 바이오연구소장은 “이번 기술 개발 과

정에서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 및 시설, 장비 등을 통

해 환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나아

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른 질병군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

했다. 

Biosimilar. 생물의 세포나 조

직, 호르몬 등의 유효물질을 

이용해 유전자 재결합 또는 세

포배양기술을 통해 분자생물

학적 기법으로 개발한 의약품

인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바이오시밀러

고여욱 ㈜종근당 바이오연구소장

전문가 코멘트

“빈혈치료제로 사용되는 EPO(다베포에틴-알파)는 연 10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임. 종근당은 사용 편의성을 개선한 지속형 EPO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임상1상을 완료한 상태로 글로벌사의 기술 이전 

또는 임상3상 성공을 통해 해외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

최수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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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UHD TV 대응용 고화질 영상 및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디지털 광 링크 제품 개발 
옵티시스㈜

사업화 기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R&D에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사업화 기술 부문은 종료 후 5년 이내 과제 중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의 사업화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술에 대해 시상한다. 옵티시스㈜는 ‘CWDM을 이용한 차세대 

UHD TV 대응용 광링크 모듈 개발’ 연구과제로 차세대 UHD TV 

대응용 고화질 영상 및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해 서로 다른 

파장을 갖는 고속 광원(VCSEL) 및 광검출기(PD)를 CWDM(Coar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er) 방식을 이용해 하나의 광섬유에 

입력 전송할 수 있는 OSA(Optical Sub Assembly)와 이를 이용한 

영상 전송용 광링크 제품을 개발하고 영예의 장관상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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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차세대 UhD tV 대응용 
고화질 영상 및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디지털 광 링크 제품 개발 

옵티시스㈜가 본 연구과제를 진행하기 전까지 영상 전송용 

광링크 제품에 이용되던 CWDM 모듈은 일본의 I사가 독점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영상 전송용 CWDM 모듈의 경우 

선도기업(일본 I사)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해 해당 구현 기술 및 

제품을 확보했다. 더욱이 전송 속도에서 선도기업보다 빠른 

최고 사양을 선보이며, 본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우수성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2015년 lightwave Innovation 

award(Optical component 부문)를 수상한 바 있다.

취재 김은아 사진 김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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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 High Definition Television으로 초고화질 텔레비전을 지칭한다. 기존의 HD TV보다 4배 이상 선명한 

초고화질 해상도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듣는 것과 같은 서라운드 효과를 지원해 차세대 TV로 주목받고 있다. 

UHD TV



4k 영상 전송 가능한 광전송 기술 확보
현재 디스플레이 데이터 전송 규격은 디지털 방송 

전환과 UHD급 TV, 3D TV 등 차세대 고화질 TV로의 

진화에 맞춰 고속의 대역폭이 요구되는 형태로 발전 

중이다. 기존의 구리선 전송의 경우 영상 전송이 가능

한 거리는 4K UHD급 영상 전송은 5m 이내로 거리 및 

전송 속도에 한계가 있어 광을 이용한 인터페이스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옵티시스는 본 연구과제를 통해 4K 

영상 전송이 가능한 광전송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기

반으로 디지털 광링크 제품을 개발해 차세대 UHD 

TV·모니터의 핵심 제품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집중

했다. 또한 고속 전송과 더불어 하나의 섬유에 다수의 

광신호가 전송되는 CWDM 방식을 이용해 사용되는 

섬유 수를 줄이고, Receptacle을 이용한 착탈 방식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성을 갖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

므로, 디지털 광링크 내 탑재가 가능한 CWDM OSA 

및 이를 탑재한 디지털 광링크 제품 개발을 진행했다. 

이렇듯 시장 상황과 향후 경쟁력 있는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을 고려해 본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이를 성공

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관련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 

본 연구과제를 진행한 옵티시스 신현국 대표는 “본 

기술 개발은 기존의 광모듈과는 성능 구현을 위한 기

본적 개념과 접근 방식 등이 상이해 직접 응용할 수 

있는 기성부품이 전혀 없던 제품으로 광소자 및 광학

계를 구성하는 부품들의 설계, 개발뿐만 아니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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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 공정에서 요구되는 장비의 개발까지 자사의 

인력으로 수행해 왔다”며 “이로 인해 각각의 단계에

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

나 회사 내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개발 의지와 지원으

로 이를 타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CWDM 

방식의 광전송 기술뿐만 아니라 광전송의 가장 핵심

이 되는 다양한 파장의 고속 광소자를 설계 및 제작하

는 등 소자부터 모듈까지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

어 향후 제품 개발에서도 탄력적이며 선도적인 대응

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하나의 광섬유에 다수의 신호를 동시에 실

시간 전송
본 개발기술은 서로 다른 파장을 갖는 광원(VCSEL) 

및 광 검출기(PD)를 CWDM 방식을 이용해 하나의 광

섬유에 입력 전송할 수 있는 OSA의 개발과 이를 이

용해 4K UHD TV 대응용 고화질 영상 및 대용량 데이

터 전송을 위한 디지털 광링크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본 기술에서 구현한 CWDM 방식은 

각각의 광원을 복수의 렌즈로 하나의 광섬유에 입사

시킨 후 이를 다시 수신부에서 파장 선택적 필터를 통

하고, 해당 채널로 각각의 신호를 분기해 광검출기로 

정보를 추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하나의 광섬유에 

다수의 신호를 동시에 실시간 전송할 수 있다. 

현재의 영상 정보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

되며 기본적으로 네 가지 종류의 신호(Red, Green, 

Blue, Clock)를 통해 영상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즉, 

사   업   명 호남광역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연구과제명 CWDM을 이용한 차세대 UHD TV 대응용 광링크 모듈 개발

제   품   명 DVI optical link(DVFX-100), DP1.1 optical link(DPFX-100), 

 DP1.2 optical link(DPFX-200), 영상분배기(ODM88)

개 발 기 간 2013. 6 ~ 2015. 4 (23개월)

총 사 업 비 590백만 원

개 발 기 관 옵티시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8

 031-737-8033 / www.opticis.com

참여연구진 김희대 편수현 주성만 이현식 정원석 양동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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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네 개의 신호 전송선이 필요했으나 본 기술

은 이를 하나로 묶어 하나의 전송선에 필요한 모든 신

호를 보낼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사용되던 전송선 수 

감소와 함께 광섬유와 모듈 간 착탈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광섬유에 여러 개의 개별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광모듈을 탑재하고 4K급 UHD TV의 대

용량 영상 정보를 전달하는 디지털 광링크 제품 개발

을 목표로 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더불어 OSA와 

광링크 제품 개발에는 CWDM 구현, 영상 전송 기술 

이외에도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내며 고속으로 동작

이 가능한 광소자 개발 등도 함께 진행해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본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은 4K UHD 영상 

전송에 대응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신 대표는 “향후 

광소자의 특성 향상 및 광학계의 최적화 등을 통해 늘

어날 전송 용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널당 전송 속도

를 더욱 향상시켜 8K UHD 영상 전송용 디지털 광링

크의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개발 과

정에서 확보된 고속 광소자의 원천 제작 기술을 향상

시켜 이를 다양한 모듈에 응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사업성 유망
이제까지 영상 전송용 광링크 제품에 이용될 수 있

는 CWDM 모듈은 일본의 I사가 독점을 하던 시장이

었으나 옵티시스는 본 개발을 통해 해당 구현 기술 및 

제품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본 개발의 최종 결과물

(OSA, 광링크)의 전송 속도는 기존 I사 제품의 성능을 

능가해 현재 Real 4K UHD TV에 대응이 가능한 제품

이다. 특히 옵티시스는 광링크 제품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광소자의 제조 기술과 영상 신호의 광 전 변환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

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본 개발을 통해 출시된 제품 중 영상 전송용 

디지털 광링크의 경우 꾸준히 수요처가 늘고 있다. 하

지만 현재 4K UHD 영상과 같은 고화질 영상은 방송기

기, 의료기기처럼 특화된 분야에 주로 쓰이고 있어 국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

에도 현재 세계적으로 일반 소비자 대상의 4K UHD 시

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숙돼 가고 있는 단계이므

로, 본 개발제품은 향후 시장의 수요 발생과 함께 소비

자에게 장거리, 고속 전송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시장의 

발전과 함께 사업성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011년 7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성공

적으로 상장한 옵티시스의 신 대표는 “세계 최초로 

광링크를 상용화한 기업으로서 고해상도 영상장치

를 연결하는 광링크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지속

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가격경쟁력과 전송 품질이 뛰

어난 소형 광링크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의 모든 산업 현장과 가정에서 광링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코멘트

“광원(VCSEL) 및 광검출기(PD)를 CWDM 방식으로 전송하는 

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4K UHD TV 대응이 가능한 

광링크 제품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leD·광 PD

각기 고유한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 마

치 빛이 프리즘 등을 통하면 

여러 개의 색깔로 나뉘는 원리

로 하나의 광섬유 안에 여러 

종류의 빛을 넣더라도 광섬유 

끝단에서 이를 다시 본래의 신

호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원

리로 동시에 각기 다른 정보를 

갖는 여러 종류의 빛을 하나로 

모아 단일의 광섬유를 통해 전

송하는 기술을 CWDM 방식이

라고 한다. 

CWDM 방식

신현국 옵티시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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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부문

영상의 관찰영역 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했으며, 이 같은 두 종류의 기술은 향후 무안경 방식 3D 디

스플레이의 상용화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

다”면서 “이에 따라 추적 방식은 앞서 밝힌 대로 해외 글로

벌 기업의 상용제품에 비해 우수함이 검증돼 향후 상용화 

기술의 완성도 향상이 이뤄질 때에는 개인용 무안경 3D 

디스플레이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더 나아

가 비추적 방식의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의 경우 광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의료 등의 제한적 영역에서는 상용화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두 가지 방식의 일부 

원천기술들은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을 완료해 글로벌 

기업에서의 사업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박사 연구팀이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스마트

폰 및 노트북, 태블릿 PC, 모니터 등 IT기기에 적용될 경우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도 다른 나라의 기술보다 우위에 있어 본격적인 상용화 및 

사업화가 진행되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

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측

정장비들을 개발, 사용해 3D 영상의 특성들을 분석할 수 

있었고, 개발장비를 관련 회사의 측정 요청에 지원함으로

써 장비 개발에 보람도 있었다”면서 “또한 핵심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목적에 기반한 핵심 문제 해결 특허들을 

의도적으로 도출했으며, 이러한 특허들을 도출하는 데 있

어 3D 디스플레이의 광학적 설계 및 성능 시뮬레이션 도

구를 자체 개발해 많은 활용이 있었고, 이러한 결과로 핵

심 문제 및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 특허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 박사는 “추적 방식의 경

우 핵심 성능 측정 결과 글로벌 디스플레이 상용제품에 비

해 우수함이 검증됐지만 본 연구 결과 시연 시스템은 관찰

자 추적 정밀도의 향상 및 추적정보 반영에 대한 다양한 조

건의 대응방안 마련 등의 완성도 향상 등 상용화 기술의 추

가 개발이 필요해 현재 그 개발이 진행 중”이라면서 “더불

어 비추적 방식은 광학적 3D 영상 화질의 향상에 대한 원천

기술을 고안했으며, 그 검증의 상당부분은 완료했지만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부품 및 시스템 개발단계가 추가로 

필요해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이 완료되는 시점에 상용화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고 밝혔다.     

김성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단 책임연구원

전문가 코멘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것은 3차원 TV 보급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특수 안경을 사용해야만 3D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을 안경 없이 맨눈으로 입체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무안경 입체 영상기술에서의 핵심은 광학적 노이즈 발생 및 해상도 

저하 문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이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했으며, 이 중 관찰자 추적 방식과 비추적 방식의 핵심 특허를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했다. 이러한 기술 개발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분야의 산업화와 영상장비 국산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디스플레이 PD

3-Dimensional Television의 

약자. 시청각적으로 입체감을 

느끼게 해 현실감과 생동감을 

제공하는 TV를 말한다. 3D는 

좌우 눈에 보여지는 영상에 

차이를 둬 거리감을 인식하게 

해 마치 눈앞에 생생한 영상이 

입체적으로 나타나 보이게 

하는 것이다.

3D TV

개발 기술 완성도 높여 상용화 앞당긴다  

한편 기술 개발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그 해결과정과 관

련해 김 박사는 “연구소의 특성상 연구과제에 따라 인력

이 배정되고,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고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무

안경 방식의 3D 디스플레이는 그 핵심 요소 문제들에 대

한 깊은 이해가 있는 선행 연구와 3D 디스플레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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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추천)서 교부 및 접수

관련양식 : KEIT 홈페이지 참조 

신청(추천)서 접수처 : techaward@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과확산팀 

  ‘이달의 산업기술상’ 담당자)

▒ 제출서류

▒ 2016년도 접수일정(상시 접수) 

※ 신청서 접수는 신청 접수 기준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7시에 마감(E-mail 수신기준)하며, 

      마감 이후에 접수한 신청서는 다음 심사월 심사 대상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T 053-718-8451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 성과확산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T 02-3469-8353

(0617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성과확산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 02-6009-3247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사업관리실

한국공학한림원     T 02-6009-4002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keIt 홈페이지

(http://www.keit.re.kr) 
참조

산업부 R&D지원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신기술 부문) 및 사업화 성공 기술 

(사업화기술 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2016년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계획 공고

▒ 시상개요

산업부 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개발 성과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달의 산업기술상 수상자 선정

매월 신기술 부문 1명, 사업화 기술 부문 1명에 대해 

산업부 장관상 수여

※ 수상자에게 상패 및 포상금(각 500만 원) 지급 

▒ 장관상 수상자 중 별도 심의를 통하여 연말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자(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선정

구분 시상대상 

신
기
술 

■세계 최초ㆍ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 개발에 
직접적 공로가 인정되는 연구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또는 과제 진행 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술

사
업
화

기
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우수 성과를 창출한 
중소·중견기업 대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중간평가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신기술 부문 ■ 신청(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 유공자 이력서
■ 장관 포상에 대한 동의서

-

사업화기술 부문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업화기술 부문 신청의 경우 제출)

구분
24차 25차 26차

1~4월 분 5~8월 분 9~12월 분

신청접수 ~2016. 2. 1(월) ~2016. 5. 20(금) ~2016. 9. 16(금)

선정평가 2월 중 6월 중 10월 중

발표 및 시상 2016. 3 2016. 7 2016. 11

※ 상기 일정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계ㆍ소재

 ■ 상향등, SPOT, ADB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Multi Array LED 램프 시스템 

 ■운전자 생체신호 인지 기반 운전자 상태 감지 스마트핸들 

에너지ㆍ자원

 ■ 원전 고방사선구역 작업환경 모니터링 로봇 시스템

전기ㆍ전자

 ■전력변환효율 75%급 LED 광소자 공정 및 표준분석기술

정보통신

 ■  차세대 IT 융합 자동차를 위한 C&D(Connected & 

Downloadable)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 및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March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과제 중 최근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신기술을 소개한다.

기계ㆍ소재  2개, 에너지ㆍ자원 1개, 전기ㆍ전자 1개, 

정보통신 1개로 총 5개의 신기술이 나왔다.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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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의의 상하향등을 Multi Array LED의 점 소등만을 이용해 ADB, SPOT, AFS와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모델에 적용함. 

상향등, SPOt, aDB 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Multi array leD 램프시스템 

기존의 차량용 전조등은 다양

하게 변화하는 도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된 빔 

패턴을 운전자에게 제공함. 이로 인해 주

행 시 도로 및 기후 환경에 따른 적절한 시

야가 확보되지 않아 불편한 부분이 있었

음. 이에 도로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

라를 기반으로 멀티 펑션(Multi-Function)

을 구현할 수 있는 메트릭스(Matrix) 타입

의 전조등 기술 개발을 대안으로 선택하게 

됨.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과제에서의 핵

심기술은 메트릭스 빔 패턴으로 멀티 펑션

을 구현하는 통합 램프 시스템, 메트릭스 

빔 패턴 구현을 위한 멀티 어레이(Multi-

Array) LED 제어 기술, 멀티 어레이 LED의 

광 성능 확보를 위한 방열 시스템, 도로 및 

기후 환경에 따른 LED 제어 알고리즘 등을 

개발함. 구체적인 연구개발 내용을 살펴보

면 우선 메트릭스 빔 패턴 구성으로 멀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통합 램프 시스

템[상향등(High Beam), ADB(Adaptive 

Driving Beam), AFS(Adaptive  Front 

System), SPOT Light]을 개발함. 메트릭스 

빔 패턴 구성이 가능한 멀티 어레이 LED 제

어기술과 관련해 개별 LED 전류 제어 성능 

및 기능별 배광 성능을 만족시키는 칩 간 

간격 가변형 구조를 확보함. 또한 멀티 어

레이 LED의 광 성능 확보를 위한 방열 시스

템을 만족시킴. 멀티 어레이 LED 칩의 개별 

전류 제어 가능한 LDM 개발과 관련해 기능

별 전류 제어 평가 항목 성능을 100% 만족

시킴. 주행 환경에 다른 메트릭스 빔 패턴 

제어기(ECU)와 관련해 개발된 ECU와 LDM

에 대한 통신 신뢰성 평가를 만족시킴. 마

지막으로 실차 주행 테스트를 통해 ADB 제

어 알고리즘 최적화를 진행했으며 주행 시

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 및 P/G, 실도로 

기반 실차 평가를 실시해 최적화를 완료함.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기계ㆍ소재 부문
에스엘라이팅_지능형 자동차 기술개발사업

기술내용

자동차 전조등

전시회 및 신기술 설명회 등

을 통한 고객사 홍보 등으로 

양산 제안 활동 실시. 신규 메

트릭스 광학계 개발 및 차종별 모듈 공용

화 추진을 통한 원가 절감으로 가격 경쟁

력 확보 및 자동차 시장 트렌드에 맞추어 

제품 수준 향상 및 개선.

에스엘라이팅 / 

053-817-9585 / 

www.slworld.com

에스엘라이팅 박종렬 손영호 

고동진, 티티엠㈜ 김병호 

한대훈, 자동차부품연구원 

김봉섭 정승환, 공주대 이준호 외

대구가톨릭대 임진환, 한국

폴리텍대 배준영, 우리산업㈜ 

김성회, ㈜마루에너지 김동훈, 

전자부품연구원 박상현, 인하대 이철희

적용분야

향후계획

연구

개발기관

참여

연구진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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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의의 전도성 섬유제작기술 및 스마트 핸들 전자파 신뢰성 확보를 통해 전도섬유를 이용한 심전도 감지센서를 

비롯해 생체신호 처리 CAN통신 시스템을 개발함.

운전자 생체신호 인지 기반 운전자 상태 감지 
스마트핸들 

운전자의 졸음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음주운전 사고 

대비 5배에 이르는 환경에서 

운전자 졸음을 감지하고, 경고해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핸들 개발이 대

두됨. 이와 관련해 본 연구과제에서는 운전

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

해 조향 핸들로부터 졸음, 피로, 건강상태 

등을 감지해 청각, 촉각, 시각 등을 통해 운

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주행 안전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능형 자동차용 스

마트 조향 핸들 부품을 개발함. 핵심기술인 

스티어링휠로부터 졸음 운전자 생체신호

를 감지해 졸음 경고와 운전자 상태를 인지

하는 스마트핸들을 개발함. 구체적인 연구

개발 내용을 나열하면 우선 스마트핸들 사

출설계 및 ECU 제작 기술을 개발함. 또한 

운전자 상태 감지 바이오센서 모듈 기술, 

운전자 상태 감지 알고리즘, 스마트핸들 단

품 및 실차테스트 환경 구축 및 성능평가기

술을 개발함. 더불어 운전자 상태 감지가 

가능한 스마트핸들 시제품을 개발하고, 스

마트핸들 전자파 신뢰성 및 내구 신뢰성 평

가기술을 개발함. 이외에도 차량 장착을 위

한 바이오센서 기술 2종 이상을 확보하며 

Sensitivity 90% 이상을 실현함. 

승용차, 대형화물차, 대형버

스 운전자 졸음 감지, 운전자 

생체신호(심전도) 빅데이터 

활용, 운전자 부정맥 상태 추적(빅데이터 

활용), 운전자 상태 감지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기계ㆍ소재 부문
㈜화진_지능형자동차 기술개발사업

기술내용

개발 기술을 완성차 메이커 

홍보활동 전개와 전도성 섬

유제작 기술에 대해 의료 웨

어러블 및 운전자 부정맥 감지 의류센서용

으로 연구개발 예정.

㈜화진 / 054-335-9655 / 

www.hwajin-corp.com

㈜화진 이재열 이헌호, 계명대 

이재천 곽성우, 자동차부품

연구원 손영욱 라종관 외

동의과학대 정주윤, 지누코㈜ 

박종원, 한국폴리텍대 문병준, 

㈜엠에스오토텍 김선웅, 

유텍 김영락, 경북대 오세일

적용분야

향후계획

연구

개발기관

참여

연구진

평가위원









 이달의 
사업화 성공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 종료한 후 5년 이내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을 소개한다. 사업화 성공 기술은 개발된 

기술을 향상시켜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 기술 이전 등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한 기술을 말한다.

기계·소재 분야에서 3개의 

사업화 성공 기술이 나왔다.  

March

기계·소재

 ■      항공기 개발용 고출력·소형(10W급)   

텔레메트리 시스템 

 ■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자동차 내장재  

PVC스킨의 친환경 대체제품 

 ■           고정밀 acceleration Corrosion test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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